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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全)게놈 분석 실행계획’ 추진 본격화
후생노동성이 ’22년부터 5년간 추진할 ‘전게놈 분석 실행계획’은 모든 게놈 정보를 분석해 암이나 

난치병의 새로운 치료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로, ’22년 초 시작한 암 환자 대상 임상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동 계획은 게놈 분석 결과가 신약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이용·활용, 진단기술 연구개발에 대응하는 포럼 구축을 산업계에 요구하고 있으며 난치성 암, 

희소암, 소아암, 유전성암 등 전게놈 분석으로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편 민간의 힘만으로는 

연구나 신약개발이 곤란한 암 종류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

[1] 신약개발의 중심으로 ’19년 시작된 국가 프로젝트

 일본은 전게놈 분석을 위해 ’19년 12월 암과 난치병 영역의 ‘전게놈 분석 실행계획’을 책정 

Ÿ ’20년에는 COVID-19의 영향이 있었지만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 2020’은 ‘전게놈 분석 

실행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 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새로운 개별화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관학 관계자가 폭넓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한다’고 지적

Ÿ ’21년에는 기존의 관련 검토회를 정리하고 후생노동성 후생과학심의회 과학기술부회 산하에 ‘전게놈 

분석 등의 추진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설치

Ÿ 동 전문위원회는 ’21년 6월 앞서 ’19년 책정한 실행계획(제1판)을 기반으로 착실하게 대응하면서 

’21년과 ’22년에 실시할 사항을 정리한 ‘전게놈 분석 실행계획 로드맵 2021’을 책정

Ÿ 전세계적으로 전게놈 정보 등을 활용한 연구가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전문위원회는 전게놈 분석 

등을 착실하게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전게놈 분석 실행계획 2022’ 책정을 결정

Ÿ 각료회의가 ’22년 6월 결정한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 2022’는 ‘암·난치병에 관한 신약개발 

추진 등을 위해 임상정보와 전게놈 분석 결과 등의 정보를 연계하는 정보기반을 구축하고 그 

이용·활용에 관계된 환경을 조속하게 정비한다’고 규정

Ÿ 이에 따라 본 실행계획은 ’22년부터 5년을 대상기간으로 본 사업 대상 환자 및 실시체제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한편 환자환원(患者還元: 임상연구에 참가한 환자에게 정보 제공) 및 이용·활용 등에 

관한 운영방침 및 윤리적, 법적, 사회적 과제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

 암의 원인이 유전자 이상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후 유전자 연구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전게놈 분석은 암 치료를 위한 신약개발의 중심에 위치 

Ÿ 전게놈 분석은 개개인의 치료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를 제공하는 

암 의료 발전과 개별화 의료 추진 등을 목적으로 실시



 

2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2.10.04

Ÿ 또한 난치병의 전게놈 분석은 병의 조기발견,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 등 환자에게 보다 좋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

Ÿ 기존의 ‘전게놈 분석 실행계획(제1판)’은 5년 생존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난치성 암, 희귀 유전자 

변화가 원인인 경우가 많은 희귀암(소아암 포함), 유전성 암의 전게놈 분석 등을 실시

❙전게놈 분석 실행계획 실적 및 ’22년도 분석 예정❙
: 

영역
분석 실적 분석 예정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암

난치성 암 백혈병, 식
도암, 간암, 담도/췌장
암, 폐암, 난소암)

약 550증례

- 췌장암, 백혈병, 육종

생존하고 있으며 분석결과
를 환원 가능한, 보존 검
체를 가진 약 9,900증례

- 혈액, 소화기, 부인과 , 
호흡기, 희귀암, 소아암 
영역 (이 가운데 신규
환자 600증례)

신규환자

2,000증례희귀암 (소아암 포함)

유전성 암

(소아암 포함)
약 3,250 증례

난
치
병

- 단일 유전자성 질환

- 다인자(多因子)질환

- 진단 곤란한 질병

약 2,500 증례 

(700증례: 당초 예산, 
1,800증례: R2조정비)

약 3,000증례

(800증례: 당초 예산,  
2,200증례: R3조정비)

신규환자 약 2,500증례

(150증례: 당초 예산, 
2,000증례: R4조정비, 
305증례: R3보정예산)

Ÿ 지금까지의 분석 실적 사례를 보면, 임상소견이나 기존의 유전학적 검사로 난치병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있는 가운데 진단에 이르지 못한 환자의 일부는 연구에서 전엑손(Exon) 분석 및 전게놈 

분석을 통해 질환을 특정한 경우도 발생

[2] ’22년부터 시작되는 ‘전게놈 분석 실행계획’의 개요

 ’22년도 전게놈 분석 실시체제는 ‘전게놈 분석 추진에 관한 전문위원회’가 ‘전게놈 분석 실행계획’을 

기반으로 분석 실시상황을 평가·검증하고 방침 결정 및 필요한 지시를 실시

Ÿ 지금까지 선행 분석은 분석 결과를 조기에 일상진료에 도입하는 새로운 개별화 의료를 추진

Ÿ 향후 본격적인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암·난치병 극복을 목표로 축적한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및 신약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본 실행계획은 전게놈 분석 등의 결과를 연구 

및 신약개발 등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

Ÿ 그동안 전게놈 분석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번 전게놈 분석 대상 환자는 기존 의료에서는 

진단이 곤란하거나 완치 가능성은 낮지만 전게놈 분석 및 멀티 오믹스 분석 등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진단·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환자로 규정

Ÿ 전게놈 분석 결과를 환자에게 적절하게 환원하기 위해 환자환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전게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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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관한 전문 인재, 검체 보관 및 관리체제, 윤리적·법적·사회적 함의(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ELSI) 대응, 고도의 진료기능, 임상시험 실시 체제 등을 구축

❙‘전게놈 분석 실행계획 2022’(案)❙
: 

항목 암 영역 난치병 영역

대상 
환자

- 원칙적으로 △수술, 생검, 채혈(혈액종양) 등을 통해 충분한 
양의 검체 확보 가능 △수술 등으로는 완치 가능성이 낮은 난
치성 암 환자 △분석 개시 당시 생존해 있고 향후 치료 제공
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
자 가운데 충분한 설명 후, 새롭게 동의를 얻은 환자가 대상

- 난치병은 단일 유전자성 질환, 다
인자성 질환, 진단이 곤란한 질환
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질환 특성
에 따라 성과를 기대하기 용이한 
증례를 대상으로 함

환자 
환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환자환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요구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전문위원회가 매년 1회 새롭게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 심사 
및 승인을 실시하고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을 이듬해부터 환자
환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으로 추가하고 환자환원을 하는 의
료기관의 체제, 실적 등에 관한 평가를 매년 1회 전문위원회
가 실시

(환자환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요구되는 주요 요건)

- △암게놈 의료 중심거점 병원 또는 암게놈 의료거점 병원 △
암게놈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근무하며 환자에게 환원을 
할 수 있는 진료체제 정비 △암게놈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
에게 전게놈 분석을 포함한 필수 연수를 실시해 게놈 리터러
시 향상을 도모 △전게놈 분석 결과의 과학적 타당성을 판단
할 수 있는 체제 정비 

- ’21년에는 난치병 전게놈 실증사
업에서 난치병 게놈에 관한 전문
가가 재직하고 게놈 정보 취급 및 
난치병 진단·치료에서 거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5개 의료
기관의 협력을 얻어, 환자환원 방
법에 관한 실증을 실시

- ’22년 이후에는 본 실증에 협력한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동
시에 그동안 실시한 전게놈 분석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난치병의 
전게놈 분석 등을 실시하는 의료
기관이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
을 검토

분석· 
데이터 
센터

- 분석·데이터 센터는 임상정보의 활용·연구·신약개발 거점으로, 요구되는 주요 역할은 크게 4가지로 요약

△게놈 데이터 분석(게놈DB, 통일 파이프라인, 고도의 수평적 분석 △임상정보 수집(임상정보 수집 시
스템, 보고서 작성 시스템) △데이터 이용·활용(데이터 공유 정책, 데이터 이활용 심사위원회, 데이터 
이활용을 위한 연구지원시스템) △인재육성(게놈 분석 관련 인재육성, 임상정보 활용에 관련된 인재육성)

검체 
집중관리

센터

- 검체 관리시스템(검체집중관리센터) 및 보관·관리규정

- 신규 환자의 검체는 기존 시설을 이용해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일괄 관리하는 
경우와 동일한 품질로 관리·보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로 분양 가능한 체제가 
정비된 경우에 한해 각 의료기관에서 보관도 가능

- 또한 각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검체를 포함해 검체의 종류, 잔량, 동의(同意)의 종류별(산업계 
단독 시료 분양 가능 여부) 등을 검체집중관리센터가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기존 시설을 
이용해 추가 분석 가능한 검체를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22년도에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23년도 
이후 본격적인 운용을 목표로 설정

학계의 
역할

- 전게놈 분석으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게놈의료에 관련된 연구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학계가 주체적으로 전게놈 분석 등에 관련된 학술적 협의를 목표로 ’22년 말까지 ‘아카데미아 
포럼’을 구축할 예정

- 동 포럼에는 전게놈 분석 등에 관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폭넓은 데이터 이용·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대가로 영역별로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새롭게 지적된 변이 등에 대한 임상적 의의, 병리학적 의
의를 협의하고 환자환원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등의 역할이 요구됨

산업계의 
역할

- 전게놈 분석으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진단기술 및 치료제를 개발하고 이를 위해 산업계가 주체
적으로 데이터 수집 과정을 포함해 본 사업에 계획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포럼’을 구축할 것이
며, 동 포럼은 전게놈 분석 등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 진단기술 연구개발 추진이 목적

[厚生労働省, 2022.08.03.; 日本医療研究開発機構, 2022.06.30.]

https://www.kantei.go.jp/jp/singi/kenkouiryou/genome/genome_dai9/siryou5.pdf
https://www.amed.go.jp/news/release_20220630-02.html


 

4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2.10.0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Bristol Myers, 건선 치료 신약 Sotyktu FDA 승인 획득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브리스톨 마이어(Bristol Myers)社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경구용 건선치료제 

‘소틱투(Sotyktu)’를 승인했으며, 회사는 ’22년 시장 출시를 모색 

Ÿ 경쟁약품으로 애브비(Abbvie)의 ‘휴미라’(Humira), 암젠(Amgen)의 ‘엠브렐(Enbrel)’ 등  생물학제제 

의약품이 있지만, Sotyktu는 정기적 자가주사를 비선호하는 환자들에게 마케팅할 것으로 예상

Ÿ Sotyktu는 환자들에게 생물학제제 의약품부터 우선 복용하지 않고 일차 치료제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동 약품을 처방할 기회를 널리 제공한다는 점이 중요    

Ÿ 임상3상에서 암젠의 오테즈라(Otezla)와 위약을 비교 시험한 결과, Sotyktu가 중등도 및 중증 판상형 

건선 환자들의 건선 면적 및 중증도 지수(PASI)와 건선평가점수(sPGA)에서 높은 점수를 달성

      * Sotyktu는 과다 분비 시 건선의 특징인 발진과 가려움을 일으키는 TYK2 효소를 차단함으로써 그 효능을 발휘

Ÿ 안전성 검사를 결점 없이 통과함에 따라 라벨에 유의사항을 표시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의사들의 

처방 가능성도 높아졌으며, 회사는 향후 여타 자가면역 질환 치료에도 사용을 확대할 계획 

[Biopharma Dive, 2022.09.10.; Medical News Today, 2022.09.10.] 

미국 NIIMBL, 1,58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계획 발표

 미국 바이오의약품제조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Innovation in Manufacturing Biopharmacuticals, 

NIIMBL)는 14개의 새로운 바이오의약품 제조 프로젝트에 1,580만 달러 자금 지원 발표

     * NIIMB은 바이오제약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조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 개발을 지원하며, 

세계 최고의 바이오제약 제조 인력을 교육 및 훈련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민관 파트너십

Ÿ 프로젝트콜(Project Call) 5.2에는 바이오제약 제조 산업 내에서 기술을 도입하거나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여러 인력 개발 프로젝트가 포함

Ÿ 현재까지 NIIMBL은 연구소가 출범한 ’17년부터 ‘Project Call’ 프로세스를 통해 약 100개의 

기술, 인력 개발 및 글로벌 건강 기금 프로젝트에 총 9,500만 달러를 상회하는 투자액을 지원 

Ÿ NIIMBL 커뮤니티는 학계, 산업계, 정부 및 비영리 조직의 20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바이오의약품 제조를 발전시키려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

[NIIMBL, 2022.08.09.; NIST, 2022.08.10.]

https://www.biopharmadive.com/news/bristol-myers-tyk2-fda-approval-sotyktu-psoriasis/631577/
https://www.medicalnewstoday.com/articles/fda-drug-approval-deucravacatinib-for-plaque-psoriasis-treatment
https://niimbl.force.com/s/news/a0a3u00000Aglx2AAB/niimbl-announces-158m-to-fund-14-new-biopharmaceutical-manufacturing-projects
https://www.nist.gov/news-events/news/2022/08/niimbl-announces-158m-fund-14-new-biopharmaceutical-manufacturing-projects#:~:text=The%20National%20Institute%20for%20Innovation,key%20opportunities%20for%20innovation%20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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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Simens Healthineers, 뇌동맥류 로봇수술을 성공적으로 완료

 독일 지멘스(Siemens)社의 헬스케어 부문 자회사인 지멘스헬시니어스(Siemens Healthineers)社의 

혈관 수술 로봇 사업부인 코린더스(Corindus)의 CorPath GRX 신경혈관 수술 지원 시스템이 뇌동맥류 

수술의 94%를 의사의 개입 없이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결과를 발표

Ÿ Corindus의 CorPath GRX 신경혈관 수술 지원 시스템은 다리나 뇌의 혈관에 원격으로 미세 카테터를 

삽입하고 작동하는 기계 부분과 영상 촬영 기능을 결합한 수술 로봇으로, 동맥류 등의 병변이 있는 

부위에 대한 정밀 수술이 가능

      * Siemens Healthineers는 ’19년 11억 달러에 의료로봇 스타트업인 Corindus 인수한 바 있음

Ÿ 동맥류 제거 수술 환자의 64%는 이 로봇 시스템만으로 수술을 완료했으며, 78%는 수술 이후의 의학적 

관점에서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2%는 낮은 수준의 신경학적 장애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 이후에 일상 생활이 기능

Ÿ 특히 새로운 치료법이 표준 치료법과 얼마나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지를 측정하는 비열등성 임상시험 연구(the 

noninferiority study) 결과에 따르면, 수술 과정에서 혈관의 손상을 피하는 안전기준의 95.7%를 충족

[Fierce Biotech, 2022.09.12.; +Mass Device, 2022.09.12.] 

WHO/유럽, 자궁경부암 퇴치 로드맵 승인 촉구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지역 사무국(WHO/Europe)은 유럽에서 중앙 아시아에 이르는 53개 

회원국에 이 지역의 공공 보건의료 문제인 자궁경부암(cervical cancer) 퇴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승인할 것을 촉구

Ÿ WHO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예방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지역에서 매년 66,000명 

이상의 환자가 자궁경부암으로 새로 진단되고 30,000명 이상이 사망

Ÿ WHO 유럽 지역 2022–2030에서 공공 보건의료 문제인 자궁경부암 근절을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은 자궁경부암 제거를 위한 글로벌 전략에서 설정한 2030년 목표 달성과 회원국에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핵심 원칙, 전략적 변화 및 우선순위 조치 등을 제시

Ÿ 특히 15세까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으로 여아의 90%를 완전히 예방접종하고, 35세까지 

고성능 검사를 사용하여 여성의 70%를 선별하고, 45세까지 여성의 90%를 선별하는 것을 목표

     *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Human papiloma virus infection, HPV)은 사마귀를 일으키는 유두종 바이러스 군의 일종이며,  

고위험 유형은 자궁경부암, 질암, 외음부암, 음경암 등의 생식기 암을 유발

[PMLiVE, 2022.09.15.; WHO, 2022.09.12.]

https://www.fiercebiotech.com/medtech/siemens-healthineers-corindus-surgical-robot-clears-brain-aneurysm-study
https://www.massdevice.com/corindus-study-corpath-neurovascular-surgical-robot/
https://www.pmlive.com/pharma_news/whoeurope_urges_member_states_to_endorse_cervical_cancer_elimination_roadmap_1455580
https://www.who.int/europe/news/item/12-09-2022-the-cancer-we-can-eliminate---who-europe-urges-member-states-to-consign-cervical-cancer-to-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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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CHMP, RSV 감염증 예방항체 EU 허가 권고

 프랑스 사노피(Sanofi)社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社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으로부터 신생아와 유아를 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개발한 장기지속형 항체인 

니르세미밥(nirsevimab)에 대한 EU 승인이 임박

Ÿ 유럽의약품청(EMA)의 인간의약품위원회인 약물사용자문위원회(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CHMP)는 RSV에 의해 발생하는 하기도 감염증을 예방하는 용도로 

베이포터스(Beyfortus)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권고 

Ÿ AstraZeneca와 Sanofi에 따르면, 승인될 경우 Beyfortus는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유아 인구에 대한 최초이자 유일한 단일 용량, 수동 예방 접종이 될 예정

Ÿ 글로벌 제약업체인 화이자(Pfizer)는 현재 임산부가 사용할 RSV 백신을 시장에 출시하는 경쟁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신생아와 유아에게 보호를 이전할 예정이며, 내년에 3상 결과가 나올 예정

Ÿ ’30년까지 연간 매출 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RSV로 인한 공공 보건의료 

위기의 규모 때문이며, 전 세계적으로 RSV 감염은 매년 3백만 명 이상의 입원과 5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거의 6만명의 사망자를 초래하며, 6개월 미만의 유아 사망자의 약 절반을 차지

[Pharmaphorum, 2022.09.16.; Fierce Pharma, 2022.09.16.]

아시아·태평양, 화장품 산업의 주요 디지털 개발 동향

 글로벌 화장품 소매업체 피앤지(P&G), 미얀마 기반의 가바(Gabar), 홍콩 기반의 사사(Sa Sa)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화장품 산업 주자들이 디지털 개발에 성공 

Ÿ (P&G) 피앤지는 새로운 가상 쇼핑 경험 공간 ‘쇼미마이홈(Show Me My Home)’을 출시함으로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지역의 매출이 20배 상승 

Ÿ (Gabar) 미얀마 기반의 ‘가바’ 설립자들은 조향사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미얀마를 대표하는 향수 제작에 성공

Ÿ (Sa Sa) 홍콩 기반의 화장품 소매업체 ‘사사’는 국제 온라인 스토어를 개편해 홍콩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호주, 유럽, 북미에 진출할 기회를 모색 중

Ÿ (K-beauty) ‘올리브영’은 중기 세일 기간에 글로벌 주문이 125% 증가했으며, 해외 소비자들의 

구입한 물품 수가 국내 소비자들의 구입 물품 수를 능가 

Ÿ (TikTok Shop) 틱톡샵이 서남아시아로 진출함으로써 소셜커머스의 역내 성장을 촉진하고 역내 

화장품 브랜드를 보다 넓은 층의 국제 소비자들에게 소개할 것으로 기대

[Cosmetic design asia, 2022.08.11.; CISION, 2022.07.20.]

https://pharmaphorum.com/news/chmp-says-yes-to-sanofi-astrazeneca-antibody-for-rsv-prevention/
https://www.fiercepharma.com/pharma/sanofi-and-azs-3b-rsv-contender-nears-approval-europe-showdown-pfizer-gsk-vaccines-looms
https://www.cosmeticsdesign-asia.com/Article/2022/08/11/top-5-stories-on-digital-developments-making-waves-in-the-apac-beauty-industry
https://en.prnasia.com/releases/apac/p-g-and-shopee-launch-a-new-exclusive-360-virtual-home-shopping-experience-that-transforms-how-users-shop-online-36899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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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간 게놈 데이터 분석 5분 완료’에 도전

 일본 스타트업 미타테젭토테크니카(Mitate Zepto Technica)社는 게놈 분석을 고속화하는 

액셀러레이터를 개발 중이며, 이 제품이 실용화되면 한 사람의 게놈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현재 

50분에서 5분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

Ÿ 게놈분석은 게놈의 추출, 데이터 분석 2단계로 진행되지만 추출은 5분 정도면 가능하고 데이터 분석에 

상당 시간이 걸리는데 한 사람의 게놈 분석은 기존의 고속장비를 이용해도 약 50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10명 정도 분석이 한계

Ÿ 일본은 ’19년 6월부터 ‘암 유전자 패널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검사를 이용해 치료하는 

‘암 게놈 의료’가 가능한 병원은 233개가 있지만 검체를 채취해 진단하고 치료방법까지 결정할 수 

있는 병원은 45개에 불과

Ÿ Mitate측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용 액셀러레이터를 개발해 한 사람의 게놈 데이터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5분으로, 시스템 도입 비용을 2,000만 엔에서 200만 엔으로 낮추고 하루 처리 가능한 피보험자 

수를 100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Ÿ 세계 게놈분석 시장은 COVID-19로 급성장하면서 2조 4,000억 엔∼3조 엔 규모에 이르며 이 가운데 

인간게놈 분석 시장은 2조 4,000억 엔으로 즉, 현재 동 시장은 거의 인간게놈이 대상이며 인간게놈 

분석장비 시장은 약 1,000억 엔∼1,500억 엔 규모로 추산

[EE Times, 2022.08.25.; Science Portal, 2022.07.14.] 

일본 Sony, 원외처방 보청기기 시장에 진출

 일본 소니(Sony)社는 덴마크에 본사를 둔 의료 음향기기 업체인 WS오디올로지(WS Audiology)社와 파트너십을 

통해 처방전 없이 온라인 또는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원외처방(OTC) 보청기기 시장에 진출 

Ÿ ’22년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으로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경증 또는 중등도의 난청을 가진 약 3천만 명의 미국 성인의 비용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더 많은 회사가 헬스케어 시장 진입이 가능

Ÿ FDA 규정은 ’22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기업의 보청기는 이르면 10월부터 매장과 

약국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베스트바이(Best Buy)의 경우 보청기 컬렉션을 확대할 예정

Ÿ 8월 FDA의 최종 규칙이 발표된 이후 이어고(Eargo), 지엔히어링(GN Hearing) 및 

뉴히어라(Nuheara)와 같은 보청기 제조업체는 온라인 고객 또는 CVS, Walgreens 및 Best Buy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계획을 수립

[CNET, 2022.09.13.; Fierce Biotech, 2022.09.13.]

https://eetimes.itmedia.co.jp/ee/articles/2208/25/news153.html
https://scienceportal.jst.go.jp/newsflash/20220714_n01/
https://www.cnet.com/health/medical/sony-will-enter-over-the-counter-hearing-aid-market/
https://www.fiercebiotech.com/medtech/sony-dives-nascent-over-counter-hearing-aid-market-ws-audiology-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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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미국 행정부, COVID-19와 원숭이두창 관련 대규모 예산안 요구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3년 회계연도(FY23) 예산안에 COVID-19 대응 및 준비 노력을 유지하기 위해 

224억 달러와 원숭이두창(monkeypox) 백신, 테스트, 치료 및 국제 지원 목적으로 40억 달러 등 

COVID-19와 원숭이두창과 관련된 26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포함하도록 의회에 요청

Ÿ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백악관이 질병 관련 예산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하는 대신, 백신 보급 등의 

영역에서 비용을 줄여서 예산을 전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

Ÿ 공화당 의원들은 백악관의 COVID-19와 원숭이두창 관련 대규모 예산 투입이 물가변동을 자극할 수 

있고, 과거의 팬데믹 관련 지출 내역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

Ÿ 한편으로, 최근 미국 보건복지부는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없으면 현재 진행하는 무료 COVID-19 백신 

접종이 ’23년 1월 이후에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고

[Fierce Healthcare, 2022.09.02.; The White House, 2022.04.07.] 

미국 CMS, 연방가격 투명성 법규 강화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ener for Medicare&Medicaid Services, CMS)는 병원가격 투명성 

규칙을 범한 아틀랜타 노스사이드 병원(Northside Hospital Atlanta) 등 2곳에 범칙금을 부과

      * 병원가격투명성 규칙(Hospital Price Transparency Rule)은 ’21년 1월에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병원들은 소비자 

친화적인 포맷으로 온라인에 가격 고지 의무를 지니게 되며, 이를 어길 시 CMS에서 범칙금을 부과

Ÿ 동 규칙은 가격 투명성을 통해 환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해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보다 평등하고 비용 효과적인 시장을 창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Ÿ 단체 건강보험 업체는 네트워크 내 공급자 요율은 물론 외부 네트워크에서의  허용 금액 및 청구금을 

기계판독이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강보험 구매자들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알게 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정보에 입각한 의료 선택 및 결정이 가능

Ÿ ’23년 1월부터 지불자는 사람들이 비용 분담금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500개 서비스 목록을 작성해야 

해야 하며, CMS는 구매 가능한 서비스 목록 300개를 제공하지 못한 애틀랜타 노스사이드병원과 체로키 

노스사이드병원(Northside Hospital Cherokee)에 범칙금 110만 달러를 부과

[LaingBuisson, 2022.09.12.; Health Affairs, 2022.09.12.] 

https://www.fiercehealthcare.com/providers/biden-administration-asks-congress-include-over-26b-covid-monkeypox-fy23-budget-stopgap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4/07/fact-sheet-the-biden-administrations-commitment-to-global-health-in-the-fy-2023-presidents-budget/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usa-hospital-price-transparency-rules-enforced/
https://www.healthaffairs.org/content/forefront/hospital-and-insurer-price-transparency-rules-now-effect-but-compliance-still-far-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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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Eram Clinic, 부유한 고객 대상 클리닉 개원 예정

 구강, 안면, 미용 치료를 위한 클리닉인 스위스 이램클리닉(Eram Clinic)은 ’22년 9월 20일에 취리히시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고층 건물 중 하나인 유명한 Hochhaus zur Palme에서 세계 부유층 대상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개원할 예정

Ÿ 치과 관광 분야의 대부분의 업체들은 저렴한 가격 제안을 기반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지만 취리히에 

새로 문을 여는 스위스 치과병원은 정반대로 유명인, 스포츠 스타, 왕족 등을 대상으로 유치 영업할 예정

Ÿ 이 클리닉은 스위스 기업가 부부인 Zahra Eram과 Riccardo Meili가 설립했으며, 취리히를 구강 

안면 치료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고 고급 치과 치료 및 의료 미학을 추구하는 선도적인 연구소가 되는 

것을 지향

Ÿ 종합 클리닉은 3개 층에 걸쳐 있으며 최첨단 치료 시설을 자랑하며 치과 보철물을 제조하기 위해 완전히 

디지털화된 사내 치과 기공소를 운영

Ÿ 클리닉은 24시간 진료, 2개의 대기실, 여행 계획, 스위스에서의 체류 가이드, 개인 요리사의 음식 서비스, 

아동 및 가족 돌보기, 소풍, 문화 및 스포츠 활동, 일반 의료 등을 포함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

 [LaingBuisson, 2022.09.14.; The Telegraph, 2022.07.20.]

유럽 EC, 유럽케어전략 발표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향후 유럽 돌봄 전략 및 관련 제안에 대한 국가, 지역 

및 지방 정부 조직의 입장을 종합한 유럽케어전략(European care strategy)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Ÿ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는 보고서를 통해 임기 5년 

동안의 사전 입법 현황 및 다양한 주요 위원회가 취해야 할 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협의를 요약

Ÿ 수집된 정보는 광범위한 조직 및 재정적 책임을 수반하는 ‘케어’ 부문에서 지방 및 지역 당국이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제시

Ÿ 장기요양(Long-term care, LTC)과 관련하여 지방 당국은 자율성 상실을 방지하고 디지털 및 신기술의 

사용과 기존 주택을 노인과 장애인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는 주택 솔루션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장려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요양원과 병원에서 돌봄을 시행

Ÿ EU 27개국에서 장기요양 지출은 ’19년 국내총생산(GDP)의 1.7%에서 ’50년 GDP의 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의 의료는 의료 전문가가 제공하는 반면 LTC 서비스 지원은 

사회 부문에서 제공

 [European Parliament, 2022.09.06.]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switzerland-clinic-targets-upmarket-dental-travellers/
https://www.telegraph.co.uk/travel/spark/best-of-switzerland/health-tourism/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document/EPRS_BRI(2022)73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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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OVID-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발생 대응체제 구축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Chines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hina CDC)는 ’22년 

가을․겨울 COVID-19와 인플루엔자(influenza)가 동시 발병하는 트윈데믹(twindemic)에 대비해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

      * ’22년 8월 기준, 중국의 COVID-19 일일 발병률은 약 2천 건에 달하며, 하루 100건 이상 발병하는 성(城)은 최소 10곳

Ÿ China CDC 주보 8월 5일 자에 따르면, 남부 지방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양성률이 높은 가운데 

검출된 6개 인플루엔자 중 5개가 A형 인플루엔자의 하위 유형(H3N2)인 것으로 드러남

Ÿ 광둥, 장쑤, 길림, 헤이룽장 등을 포함한 다수의 성에서는 ’22년 가을․겨울에 인플루엔자가 최고점에 

이를 수 있다는 경보를 발령

Ÿ 광둥, 쓰촨, 푸젠의 일부 지역에는 ’22년 6월부터 대규모 독감 예방접종에 착수했으며, 하이난의 경우 

7월 31일부터 중국 최초로 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아동용 4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제공

Ÿ 현재 중국은 인플루엔자와 COVID-19의 발생률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대중에게 

적시에 예방책을 전달하고 병원 내 발열클리닉에서도 다양한 감염 환자 선별이 가능

[Global Times, 2022.08.11.; Forbes, 2022.08.20]

인도, 의료관광 선호지역으로 부상

 인도는 기술의 발전과 고도로 전문화된 의사에 힘입어 의료관광을 위한 선호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인도의 의료관광은 ’21년에 90억 달러 이상에 달하며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

Ÿ 인도는 최고의 의료 품질과 타국가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관광이 가능하며 인도 의료관광의 가치는 

30억 달러로 추산된 ’15년과 비교하면 ’21년에는 3배가 증가한 90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추산

Ÿ 의료관광은 인도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으며, 지난 25년 동안 민간 병원이 최신 의료 기술과 새로운 

치료법에 문을 열고 환자를 돕기 위해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등 이웃 국가에 손을 내밀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

Ÿ 해외 환자들이 인도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은 첨단 의료 시설, 고도로 숙련된 전문 의사 및 저렴한 

치료이며, 인도는 질병치료 외에도 웰빙을 위해 요가와 아유르베다(Ayurveda) 서비스를 제공

Ÿ 의료관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인도의 헬스 중심지인 첸나이(Chennai)시는 △인도의 암 치료비용이 

미국의 약 10분의 1 정도의 저렴한 비용 △짧은 대기 기간 △높은 치료 품질 △영어 사용 등 언어의 

편리성 등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45% 이상이 방문하는 지역

[Times Now, 2022.08.14.; Times of India, 2022.09.09.]

https://www.globaltimes.cn/page/202208/1272790.shtml
https://www.forbes.com/sites/brucelee/2022/08/20/australias-bad-flu-season-raises-twindemic-concerns-for-us-winter-2022/?sh=79c954ac10a1
https://www.timesnownews.com/health/india-emerges-as-a-favourite-destination-for-medical-tourism-with-advancements-in-technology-and-highly-specialised-doctors-article-93547721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blogs/voices/technology-is-making-healthcare-affordable-and-acce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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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통합의학을 활용하여 의료허브를 목표

 강력한 의료 및 웰니스 인프라와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에 대한 명성을 바탕으로 태국은 ‘세계 의료 및 

웰니스 허브’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목표를 추진

Ÿ ’21년에 태국은 존홉킨스대학의 세계보건안보지수에서 전염병 대응 능력으로 세계 5위, 아시아 1위를 

차지했으며, CEO World Magazine의 ’21년 헬스케어 지수(Health Care Index 2021)에서 13위를 차지

Ÿ ’21년 12월 기준으로 370개 이상의 병원 및 의료 시설 중 60개가 미국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의 인증을 받아 JCI 인증 의료시설 수 기준으로 세계 5위

Ÿ 재생 및 노화방지과학, 대체의학, 심장과학, 근골격계, 치과, 체외수정, 암 치료, 수술, 안과(백내장), 

정밀의학을 포함한 의료 및 웰빙 서비스의 10개 영역의 의료관광 홍보를 촉진

Ÿ 타이 마사지와 중의약과 같은 전통적인 치료법은 점점 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태국의 많은 

병원은 치료와 예방 치료 사이의 간극을 메워 보다 효과적이고 포괄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

[The Nation Thailand, 2022.09.05..; BioSpectrum, 2022.09.05.]

WHO, COVID-19 종식이 가까워짐을 언급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사무총장은 ’22년 9월 14일 기자회견에서 COVID-19 주간 사망자 수가 

’20년 3월 이후 최저로 급감하고 있어 팬데믹(pandemic)의 끝이 보인다고 발표

Ÿ 그러나 WHO는 결승선을 앞두고 세계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더 많은 변종, 사망, 혼란 및 불확실성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모든 정부가 COVID-19 종식을 위해 취해야 하는 주요 조치를 요약한 

6개의 짧은 정책 브리프를 발표

Ÿ 정책 개요는 지난 2년 8개월 동안의 증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인명을 구하고 의료시스템을 보호하며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요약

Ÿ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문서에는 △대부분의 위험 그룹에 대한 예방접종 △SARS-CoV-2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테스트 및 시퀀싱(sequencing) △COVID-19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1차 의료시스템에 

통합하는 것과 관련된 권장사항이 포함

Ÿ 또한, 당국에 공급, 장비 및 추가 의료 인력 확보를 포함하여 향후 급증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 잘못된 정보를 식별 및 해결하기 위한 의료종사자 교육, 고품질 정보 자료 작성 관련 조언도 

포함

[UN News, 2022.09.14.; U.S. News, 2022.09.14.]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pr-news/40019768
https://www.biospectrumasia.com/news/56/20984/thailand-heightens-healthcare-hub-ambition-with-integrative-medicine-.html
https://news.un.org/en/story/2022/09/1126621
https://www.usnews.com/news/health-news/articles/2022-09-14/who-the-end-to-the-covid-19-pandemic-is-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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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CVC, 일차진료 서비스 확대로 파급효과가 클 전망  

 미국 약국체인 CVC와 월그린즈(Walgreens), 아마존(Amazon) 등이 가정 의료서비스 및 일차진료에 

보다 주력하게 됨에 따라, 전통적 공급업체에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

      * 월마트(Walmart) 등 주요 소매업체가 치료의 연속선 안으로 보다 깊이 파고들게 됨에 따라 치료의 방법 및 장소, 

지불자 및 지불 대상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전망

Ÿ 9월 초 CVC는 홈헬스케어 업체 ‘시그니파이 헬스(Signify Health)’를 80억 달러에 인수함으로써, 

건강보험․약품관리․소매약국․응급치료 등이 포함된 CVC의 수직적 통합 시스템에 가택치료를 추가

Ÿ 시그나파이 헬스측은 네트워크 내 1만여 명의 의사들이 미국 전역의 환자 250만여 명을 상대로 가택 

헬스케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석 및 기술을 제공

Ÿ 또한 △(Walgreens) 가택치료 업체 케어센스릭스(CareCentrix)에 3억3천만 달러를 투자 △(Best Buy) 

RPM업체 커런트헬스(Current Health)에 4억 달러를 투자 △(Amazon) 일차치료 업체 원메디컬(One 

Medical)을 39억 달러에 매입 △(Walmart) 조지아, 일리노이 주 등에 대면진료소 20곳을 개소

[Fierce Healthcare, 2022.09.15.; CNBC, 2022.09.05.] 
 

미국, COVID-19 기간동안 RPM 사용 급증

 AMA Internal Medicine에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미국 메디케어(Medicare) 의료보험 수혜자의 

원격환자모니터링(Remote Patient Monitoring, RPM) 사용이 ’20년 2월 등록자 100,000명당 

91건에서 ’21년 9월 등록자 100,000명당 594건으로 증가

Ÿ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반 RPM의 63.1%가 일차진료 임상의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심장내과 전문의가 19.7%,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4.1%를 제공

Ÿ RPM 케어에 대한 가장 흔한 일차진단은 RPM 서비스의 62.5%를 나타내는 고혈압이었으며, 

당뇨병이 8.3%, 수면 장애가 3.9%, 고지혈증 또는 고콜레스테롤이 3.5%를 차지

Ÿ 수면 및 호흡 장애는 호흡기 전문의의 일반 RPM의 76.4%를 차지했으며, 전반적으로 일차진료 

제공자의 고혈압 모니터링은 팬데믹 기간 동안 RPM 사용을 지배하여 서비스의 42.7%를 차지

Ÿ 위딩스(Withings)는 웨어러블, 체중계 및 수면 매트를 사용하여 자체 RPM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알리오(Alio)는 심박수 등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FDA 510(k) 승인을 획득

[MobiHealthNews, 2022.08.11.; Health Affairs, 2022.09.06.] 

https://www.fiercehealthcare.com/health-tech/healthcare-plays-cvs-walgreens-and-amazon-will-drive-more-partnerships-tech-investment
https://www.cnbc.com/2022/09/05/cvs-to-buy-home-health-giant-signify-health-for-about-8-billion.html
https://www.mobihealthnews.com/news/study-medicare-remote-patient-monitoring-use-surges-during-pandemic
https://www.healthaffairs.org/doi/abs/10.1377/hlthaff.2021.02026?utm_campaign=september2022issue&utm_medium=press&utm_content=tang&utm_source=mediaadvisory&journalCode=hlth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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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중앙아시아, 디지털 헬스 실행계획을 채택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과 아시아 지역 53개 국가의 보건 장관과 대표자들은 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 보건 부문의 디지털 전환과 시민들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디지털 

헬스 실행계획(action plan)을 최초로 채택

Ÿ ’22년 9월 12일에 개최된 WHO 유럽 지역 위원회 제72차 회의에 참여한 각국 장관과 대표자들은 

지난 3년간 진행된 팬데믹 국면의 교훈을 구체화하고 보건의료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 디지털 도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기반한 해법을 모색하는 실행계획을 승인

Ÿ 실행계획에는 ‘2020~2025 WHO 유럽 실무프로그램(WHO European Programme of Work 2020–2025, 

EPW)’의 실현, 디지털 도구의 사용을 도입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원격의료, 건강 데이터와 정보 시스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사용, 온라인에 확산되는 잘못된 의료 정보에 대한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2.09.13.] 

일본, AI 기반 인플루엔자 진단에 최초로 의료보험 적용

 일본 의료기기 회사 아이리스는 인공지능(AI)를 탑재한 인두(咽頭) 내시경 시스템인 노도카(nodoca)를 

이용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에 12월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발표

Ÿ 이는 AI 탑재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이 공적 의료보험에서 신기능·신기술로 적용되는 일본 최초의 

사례로, 아이리스는 4월말 AI탑재 의료기기인 nodoca의 제조·판매 승인을 취득

Ÿ Nodoca는 인두를 촬영한 영상과 문진정보를 AI로 분석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특징적 

소견을 검출함으로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을 보조

Ÿ 구체적으로는 내시경으로 촬영한 환자의 인두 사진을 바탕으로 체온 등의 데이터와 조합해 AI가 

인플루엔자의 음성, 양성 여부를 단시간에 판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검사법과 비교해 침습성이 낮고 

의료종사자의 2차 감염 위험을 줄이는 것이 특징이며 검사도 신속하게 마무리

Ÿ Nodoca의 AI알고리즘은 총 100개 의료기관, 1만 명 이상의 피험자의 협력을 얻어 수집됐으며 

50만 장 이상의 영상 DB를 구축하고 이 DB를 활용해 AI를 개발한 후 ’20년 임상시험을 실시

Ÿ 또한 AI분석에 적합한 인두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전용 카메라를 독자적으로 설계·개발함으로써 

구강내부와 인두를 선명하게 촬영

Ÿ Nodoca를 이용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의 보험점수(진료보수)는 305점(3,050엔)으로 

현재 사용되는 일반적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신속검사 키트를 이용한 진단과 동일한 점수

[PR Times, 2022.09.14.; ASCII, 2022.05.12.]

https://www.who.int/europe/news/item/13-09-2022-countries-in-the-european-region-adopt-first-ever-digital-health-action-plan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21.000035813.html
https://ascii.jp/elem/000/004/091/409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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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0월 이전 ‘의료DX추진본부’ 발족

 일본 정부는 의료현장의 디지털화를 위해 오는 기시다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의료DX추진본부’를 

발족할 예정이며, 이르면 ’26년 의료DX의 기반이 될 ‘전국 의료정보 플랫폼’도 창설한다는 방침

Ÿ 전국 의료기관이나 지자체가 전자진료차트, 진료보수명세서, 예방접종 등의 정보를 공유해 환자가 

최적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정비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표

Ÿ COVID-19가 확대되던 시기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확진자 정보를 팩스로 교환하면서 전체적인 

확진자 파악이 늦어지는 등 의료현장의 디지털화 지연의 폐해를 확인한 일본 정부는 6월 책정한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서 동 추진본부 설치를 명시한 상태

Ÿ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7월 의료DX 담당 심사관 직책을 신설하고 향후 의료DX 촉진에 필요한 

제도 개정을 위한 준비팀을 마련해 플랫폼에 적용할 전자차트 규격 통일화 작업에 착수

Ÿ 또한 검진을 통한 MRI 영상 등의 개인정보를 의료기관들이 인터넷으로 교환하거나 해당 데이터를 

활용한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이 용이하도록 ’23년 정기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계획

Ÿ 현재 일본은 COVID-19와 관련해 의료기관 가동상황을 파악하는 ‘G-MIS’, 의사가 진찰한 환자 정보를 

입력하는 ‘HER-SYS’,  ‘백신접종기록시스템(VRS)’ 등 시스템이 혼재되어 있어 의료DX추진본부는 

난립하는 이들 시스템 운용을 재검토하고 시스템을 통합·재편할 방침

[産經新聞, 2022.09.13.; Med IT Tech, 2022.06.09.]

인도 Qure.ai, 의료 영상용 AI 혁신 연구소 출범

 ’16년에 설립된 AI 기반 진단 이미지 분석 서비스 기업인 인도 큐어닷에이아이(Qure.ai)社는 로테르담 

대학 의료센터의 에라스무스엠씨(Erasmus MC)와 협력하여 의료 영상용 AI 혁신 연구소를 출범

Ÿ 혁신 센터는 근골격계, 흉부 및 신경 질환의 이상을 감지하는 AI의 역할을 탐구할 예정이며 초기 

프로그램은 3년 동안 운영되며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병 상태에 대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의한 이상 탐지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

Ÿ Erasmus MC는 Qure의 AI 기술을 사용하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초기 연구 프로젝트는 

근골격계 및 흉부 영상에 중점을 둘 예정

Ÿ 유럽 전역의 의료시스템은 전염병으로 인해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전문 컨설턴트 및 방사선 

전문의를 모집하는 것이 어려우며 자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AI를 채택하면 임상의의 부담을 덜어주고 

적절한 조기 경보 시스템과 비정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

[ITN, 2022.09.09.; Express Healthcare, 2022.09.08.]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913-JLCZ7HF4F5IFHEEEH5TXJ4CHS4/
https://medit.tech/2022-the-statics-of-japan-cabinet-office/
https://www.itnonline.com/content/qureai-and-erasmus-mc-launch-ai-innovation-centre-medical-imaging
https://www.expresshealthcare.in/news/qure-ai-and-erasmus-mc-launch-ai-innovation-centre-for-medical-imaging/436259/


15※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해외동향을 요약한 것으로 기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인도네시아, 의료기관에게 EMR 사용을 공식적으로 요청

 인도네시아는 '22년 8월말 의료기록에 대한 보건부령을 제정하고 '23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의료기관에서 기존의 서류 기반 물리적 의료기록에서 전자의료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으로 전환할 것을 제도화

Ÿ 인도네시아 보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전자 의료 기록 의무화 보건부령은 의료 기술의 

디지털 전환 실행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전망

Ÿ 이번에 발표한 보건부령은 인도네시아 국내 8,000여개의 주요 의료 기관이 보유한 의료 기록을 인도네시아 

보건부가 개발한 보건의료 디지털 플랫폼인 SATUSEHAT에 ’22년 연말까지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

Ÿ 환자들은 자신들의 의료기록을 받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 기관들은 환자들의 승인이 있어야만 EMR에 

접근할 수 있으며, EMR 제도화는 인도네시아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일관된 진단 및 치료 결과의 

열람이 가능해지며, 의료서비스 전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및 인력의 효율성 증대를 기대

[Healthcare IT News, 2022.09.15.; Open Gov, 2022.09.14.] 

의료산업, ’22년 디지털 마케팅 동향 분석

 영국 마케팅 조사기관인 입소스(Ipsos)는 ’22년 의료산업 디지털 마케팅 동향을 주제로 △의료 디지털 

마케팅 발전 과정 △디지털 마케팅 추진 과정의 어려움 △디지털 마케팅 업그레이드 솔루션 및 관련 

사례 △프로세스와 기술적 도구 등 주요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Ÿ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료 지식과 제품 정보를 얻는 소비 

수요가 보편화됨에 따라 100만 명 이상의 의사가 온라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정부에서도 

의료·의약·의료보험 등 연계를 추진하고 디지털 의료서비스 확장을 위한 정책 마련

Ÿ 다만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발전 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환자에 대한 접근 및 데이터 확보 

어려움 △주요 데이터 부족에 따른 데이터 정확성 미비 △의료 분야만의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B→HCP→P) 특징과 가치사슬의 제약으로 인해 업계의 추진 역량과 발전 단계는 부족한 상태

Ÿ 기업들은 그간 최종 수요자인 환자가 아닌 의료진(Healthcare professional)에 대한 인식·이해에 

집중 △마케팅 결과와 ROI 등을 마케팅에 반영하기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 존재

Ÿ 따라서 △디지털화 플랫폼 및 마케팅 채널 등 탄탄한 인프라 구축 △체계적인 마케팅 관리 프로세스 

및 기술적 도구 마련 △데이터 분석 역량 및 업무 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마케팅 각 단계별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의료산업 디지털 마케팅 수준 제고 필요 

[Ipsos, 2022.09.05.; 亿欧智库 2022.09.09.] 

https://www.healthcareitnews.com/news/asia/indonesia-officially-requires-its-healthcare-facilities-implement-emrs
https://opengovasia.com/indonesian-hospitals-to-use-electronic-medical-records/
http://www.199it.com/archives/1488384.html
http://www.199it.com/archives/14940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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